
백원국 제2차관, "해빙기 도로 건설현장, 안전 최우선 공사" 당부

- 16일 국도 77호선 고성-통영 건설 현장 찾아 공정 및 안전관리 철저 지시 -

□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월 16일(금) 오후 1시경 국도77호선 고성-통영 

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.

□ 국도77호선 고성-통영 도로

건설사업은 경상남도 고성군 

동해면에서 통영시 광도면까지 

총 18.5㎞ 구간에 2차로 도로 

신설과 4차로 도로 확장을 

병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 

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본격 

진행 중이다.

 ㅇ 이 도로가 개통되면 한반도 서남해안을 “ㄴ”자로 걸치는 국도77호선의 

수송기능이 확대되어 고성-통영 간의 교통정체 해소와 더불어 지역 

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백 차관은 현장에서 건설공사 공정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“고성-통영 

국도는 경남 남해안 지역의 발전을 이끌 중요한 축”이라면서, “주민들

께서 하루라도 빨리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

적기 준공과 함께 해빙기를 맞아 근로자 및 시설물 사고가 없도록 안전

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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